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구속 명령이 즉각 취소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진우 실장은 ‘희망의 버스’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18일 구속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희망의 버스’는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과 35M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마음으로 시작된 자발적 시민 행동입니다.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연인원 3만 명 이상이 함께한 ‘희망의 버스’는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보낸 것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IMF 이후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난발하여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가 절차상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10년 동안 4천2백77억 원의 흑자를 냈고, 2008년 조남호 회장이 가져간 주식 배당액이 1백20억에 달합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3년간 무려 3,000명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최근 한진중공업이 노동자 172명을 정리해고 한 다음날 매경 종편에 30억을 투자한 것이 폭로돼 다시 한번 정리해고의 부당함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은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를 비롯해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연방대통령이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제적으로도 지지가 확인됐습니다. 정진우 실장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김진숙 지도위원이 무사히 살아서 땅으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인도적 심정으로 ‘희망의 버스’에 함께 했습니다. 
정진우 국장은 그 동안 소외 받고 차별 받는 우리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진우 실장은 진보신당의 당직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희망버스와 관련해서도 정진우 실장은 약자의 편에서 사회적 양심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정진우 실장의 구속에 대해 언론들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석방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 및 많은 제 시민단체, 학자, 종교인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된 만큼 정진우 실장이 조속히 석방되어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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